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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을 앞둔 가을철, 과수원에서는 병해충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고 강한 태풍이나 폭우에

대비하며 좀 더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신경 써야 한다. 보통 9월 하순부터 11월

상순까지가 수확 적기이므로, 9월 초순부터 생산·유통을 준비한다면 알이 굵고 빛깔 좋은 과일을 얻을 수

있다.

잎과 과일을 솎아주어 정상과 비대 돕기

숙기를 판단하여 여러 차례 나누어 수확

봉지를 씌워 재배한 과일은 보통 수확하기 30~40일 전 봉지를 벗긴다. 봉지를 벗기는 시기가 너무 빠를 경우

엽록소가 생성되어 착색이 불량해질 수 있다. 착색을 촉진하기 위해 과일을 가리는 잎은 제거 한다. 그러나 한

번에 많은 양의 잎을 제거하면 과일발육과 당도에 나쁜 영향을 주므로 몇 차례에 나누어 잎을 따야 한다.

사과 잎따기는 과일 표면의 착색이 30% 정도 된 시기부터 시작하는데, 1차 잎따기는 수확 30~40일전에 과일에

밀착되어 있는 과총엽을 따주고, 착색이 진전됨에 따라 2~3회에 걸쳐 과일을 가리는 잎 위주로 따준다.

잎따기는 수확 10일전까지 마무리 한다.

귤나무는 나무 하나에 너무 많은 귤이 달리면 과일의 크기가 고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늘 속에 묻혀

있는 귤, 병해충에 걸린 귤, 상처난 귤, 크기가 다른 것에 비해 너무 작거나 큰 귤, 위쪽을 바라보는 비정상과는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솎아주는 것이 좋다.

같은 품종의 과일도 동일한 과원 내에서는 영양 상태와 위치에 따라 익는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충분히 익은

과일부터 먼저 수확하여 출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확한 수확 시기 판정이 필요한 과일의 경우 숙기 판정용

컬러 차트와 색도계를 이용하면 좋다.



가을거름을 주어 잎과 뿌리 기능 증진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는 준비 사항

사과의 수확시기 결정은 출하시기, 저장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저장용은 즉시 출하용보다 일찍

수확한다. 재배지역과 만개후 일수 및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며 최종적으로는 전분지수를 이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단감의 수확은 품종 고유의 색깔로 착색되어 당도가 충분한 완숙된 것부터 3~4회로 나누어 10월 중순에서

11월 상순까지 수확한다. 단감 중에서도 국내 재배면적이 많은 부유는 감의 적도 부위가 색도계 4이상일 때

수확하는 것이 알맞다.

그리고 배 신고는 만개 후 약 160일이 지난 다음 크기가 큰 것부터 3~5일 간격으로 2~3차례 나누어

수확하는데, 장기 저온 저장용은 색도 5, 단기 저온 저장 및 CA저장용은 색도 6, 즉시 판매용은 색도 7이상일

때 수확하면 된다. 특히, 금년 생육후기에는 가뭄, 폭염 및 열대야의 기상조건으로 숙기가 다소 빨라지는

경향이므로 수확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0월 상순 이후 극조생온주밀감은 당도가 8브릭스 이상, 조생온주밀감은 9브릭스 이상, 착색도 60% 이상인

것만 수확해야 한다.

수확이 막바지에 접어들었거나 거의 끝난 과수원은 내년도 재배를 위해 가을거름 시용여부를 고려한다.

가을거름은 수확 후 부족되는 성분을 보충해줄 필요가 있을 때 시용하며 사과의 경우 질소비료 위주로

시용한다. 사과는 금년 봄철 저온으로 착과량이 적어 웃자란 가지가 많거나 수세가 강한 경우는 가을거름

주기를 생략한다. 수세가 약한 나무 위주로 시용하는데 시용량은 질소6kg/10a 정도 준다. 수세가 매우 약해

겨울철 동해가 우려되는 과원에서는 5% 농도로 요소 엽면시비를 한다. 귤나무는 질소 위주의 엽면시비를 2〜
3회 해준다.

특히 배 과수원은 다 자란 나무를 기준으로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 사이(과실 수확 직후)에 가을거름을 10a당

요소 9.3㎏ 주어야 한다. 하지만 배나무 잎 색이 진하거나 새 가지 발육이 늦게까지 계속되는 과수원에는 거름

주는 시기를 늦추고 시용량을 줄인다.

감의 경우 부유는 수확 30일 전인 10월 상·중순에 가을거름을 주어 잎의 기능을 높이고 과일 비대를 도와주는

것이 좋다.

과일 수확기인 9월은 우리나라에 강한 태풍이 접근하는 시기이므로 과수원의 나무가 쓰러지거나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미리 지주대를 설치하고 유인물로 나무를 고정해야한다.

매년 태풍이나 폭우에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과수원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그물눈 4㎜의 망사로

파풍망을 설치하면 좋다.

또한 기온이 높고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 병해충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과종별 주요 병해충 발생 양상을

파악하고 초기에 적용 약제를 살포해야 과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